
2001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 196톤
환경부 , 단위면적당 11.7kg 사용 … 골프장 따라 사용량 125배 차이

농약 사용량이 골프장에 따라 무려 1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는 전국 골프장의 2001년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,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경기도 화성군 라

비돌 골프장은 ㏊당 66.12㎏로 강원도 대명홍천 골프장의 ㏊당 0.53㎏와 비교해 125배가 많았다고 밝혔다.

2001년 현재 전국 골프장은 161개로 2000년의 149개에 비해 8.1% 늘었으며, 농약 사용량은 196톤으로 2000

년의 190톤에 비해 3.2% 증가했다.

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11.7㎏으로 2000년 12.3㎏에 비해 4.9% 줄었으나, 사용한 농약품목은 121개에서

140개로 15.7% 증가했다.

농약 잔류량 조사에서는 경기도 클럽700 골프장 등 92곳에서 13개 품목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

출됐으나 유출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.

골프장의 농약 사용량

구 분 2001 2000 비 고
대상 골프장수 161 149 12개소 증가

총 면적 (1000h a) 16.7 15.5 1200ha 증가
농 약 사용품목 140 121 19개 품목 증가

총 사 용량 (M/ T) 196 190 6톤 증가
㏊ 당 사용량 (실물 량㎏ ) 11.7 12.3 0.6㎏ 감소

한편, 환경부는 농약 사용 보고서에 없는 고독성 농약(엔도설판)이 검출된 클럽700과 알프스(강원), 신라·

보문(경북), 통도(경남)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후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.

또 농약 사용의 적정방법 지도와 고독성 농약 사용자제,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을 통해 골프장의 농약

사용량을 줄이도록 문화관광부와 골프장사업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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